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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폭등으로 돌변했다.

벤젠, 톨루엔, 자일렌 등 BTX 가격은 강세를 지속하더니 6월 말 50달러 안팎으로 동시에 급등했고 폴리에스터의 기

초원료인 P-X는 2달간 상승세를 지속한 것도 모자라 100달러가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다. SM, O-X 역시 50달러 정도 

급등했다.

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에틸렌, 프로필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지속했기 때문에 정기보수가 겹치면서 상승

할 것으로는 예상됐으나 한달 이상 상승한 것도 모자라 갑자기 급등 또는 폭등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.

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수요둔화 현상이 뚜렷해 공급과잉을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, 초강세로 돌아선 6월 말

에도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다거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.

특히, P-X는 중국의 폴리에스터 가동률이 50-60%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폴리에스터 생산량 중 판매비율이 

껑충 뛰었다는 흔적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PTA의 선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외에는 폭등할만한 요인이 

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폭등했다.

중국에서 신규 PTA 플랜트 몇몇이 가동

에 들어간다고 하나 가동을 중단하는 PTA 

플랜트가 속출하고 있고, 국내에서는 P-X 

플랜트 3기가 가동했거나 가동을 앞두고 

있어 수익성 악화를 타개할 대책에 고심하

고 있는 지경이다.

그런데도 P-X 가격이 2달 가까이 연속 

상승한 것도 모자라 폭등세로 돌변한 것은 

무엇인가 비정상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.

중국 무역상을 중심으로 아시아 상업공급 메이저들이 가격조작에 나섰거나 가격카르텔을 시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

목이다. 수급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등했고, S-Oil을 비롯한 아시아 상업공급 메이저들이 7월 ACP를 동시

에 1400달러 이상으로 높게 요구했기 때문이다.

P-X의 ACP는 2014년 1월 CFR Asia 톤당 1415달러에 합의한 이후 6월까지 단 한번도 합의에 이른 적이 없으며, 

ACP 자체가 형성되지도 않았다.

상업공급 메이저들이 현물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무시한 채 높은 가격을 고집했기 때문으로, 메이저들이 이

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P-X의 ACP가 현물가격 형성의 기준으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.

비단, P-X에 그치지 않고 올레핀, 폴리올레핀, 아로마틱 전반에 걸쳐 가격조작의 흔적이 감지되고 있다.

공정거래 당국은 중국 무역상을 비롯해 아시아 상업공급 메이저들의 가격조작 또는 가격담합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

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.

수급이 타이트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과잉이 발생하면 내려가는 <보이지 않는 손>의 작용을 무시하는 것은 시장경

제체제를 부정하는 몰상식한 상행위로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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